
생명과학 육성은 50년 미래비전
SK, 5년동안 1000억원씩 투자 … 연구인력도 2005년 500명으로

SK그룹은 생명과학을 앞으로 50년 동안 집중할 주력사업으로 정하고 투자를 대폭 확대키로 결정했다.

4월8일 창립 49주년을 맞은 SK그룹은 직물사업으로 출발한 SK가 석유화학, 정보통신사업에 진출해 그룹

성장의 기반을 다졌으며, 생명과학을 20세기 정보통신에 이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인식하고 그룹의 신규 성

장축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명과학은 SK가 향후 50년 동안 미래성장 사업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는 중국사업, 자동차 관련사업, 제3

의 비즈니스모델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이다.

SK그룹은 이를 위해 SK를 중심으로 향후 5년 동안 생명과학분야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생명과학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실시되며, 사업 진척정도에 따라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연구인력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 현재 미국과 대덕에서 활동중인 50여명의 생명과학 연구인력을 2005년까지

500명 내외로 늘려 10배 이상 확충키로 했다. 특히, 연구인력 중 20%에 해당하는 100여명은 박사급 인력으로

채우기로 했다.

SK의 생명과학 사업은 의약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중국을 사업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SK그룹의 생명과학 사업은 SK와 SK케미칼이 연구개발을 맡고 있으며, SK제약이 생산과 마케팅활동을 맡

아왔다.

SK는 생명과학 분야가 워낙 광범위한 만큼 당분간 계열사의 자체계획에 따라 신물질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

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4월8일 창립 49주년을 맞은 SK그룹은 과거 50여년은 일단 성공적인 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1953년 직물공장(선경직물)으로 출발한 SK는 1980년 유공을 인수함으로써 석유화학으로 수직계열화를 이뤘고,

1990년대에는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을 인수해 정보통신사업에 진출해 그룹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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